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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방대한 정보 획득의 공간속에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찾기 위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록관리기
관에서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제고는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다. 2019년 대통령기록관은 영구기
록물관리기관에서 유일하게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기
록관에서 시행되는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미흡한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대통령기록을 학술 
목적으로 이용하고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 8명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점과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구기
록물관리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대부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정보탐색을 하나, 배경지식에 따라 정보격차가 컸고, 정보가 부족하면 연구 범위를 축소시
키며, 검색도구, 기록 관리 및 기록 공개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학술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해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에 고도화방안을 연구자 간 정보격차 감소, 검색도구 기능의 
개선, 기록의 상세한 기술, 지리적 제약의 해소, 학술연구지원서비스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주제전문 아키비스트 양성 및 온라인채팅 서비스 제공 등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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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demand for finding clearer information amid vast information acquisition increases, the 
enhancement of academic research services is highly important. In 2019, the Presidential Archives 
opened the only academic research services among the permanent archives management institution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tatus of the insufficient use of academic research services 
implemented in the Presidential Archives, analyze problems and requirements through interviews 
with users who have used the Presidential Archives for academic purposes and conducted research, 
suggest a plan to upgrade the research service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and offer a plan 
to improve the services of archives institutions accordingly. Researchers mostly sought information 
through an online search, but the information gap was large depending on the background 
knowledge, and the research scope was reduced because of insufficient information. Moreover, 
problems occurred regarding search tools, records management, and records disclosure, and 
most users were unaware of the academic research services. Therefore, the advancement plans 
entailed reducing the information gap among researchers, improving the search tool functions, 
creating more detailed descriptions of records, resolving geographic constraints, promoting 
academic research services and developing content, nurturing subject-specialized archivists, and 
providing online chatt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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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자원의 획득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기록정보서비스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였다. 기존 아카이브의 운영방식은 폐쇄적이고 보존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개방적 활용중심의 

운영방식으로,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커스토디언(관리인)에서 이용자들을 위한 조력자로 바뀌어 가고 있다. 즉 

아키비스트 중심의 아카이브에서 이용자 중심의 아카이브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최근에는 특히 학술연구자에 대한 기록정보서비스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로 정보 획득 환경에서 웹 검색 

등의 과정을 통해 학술연구자와 아키비스트 간의 대면접촉이 최소화되었다는 측면, 두 번째로 다양한 분야와 

장소에 걸쳐 산재된 기록 중에서 이용자가 요구하는 기록을 찾기 위한 아키비스트의 심층적 서비스 제공 필요성

이 증대되는 측면이 공존하게 되었다(김태영 외, 2014). 학술연구자들은 대면접촉 없이 웹을 통해 능동적 기록 

탐색이 가능해졌지만, 더 명확한 정보를 찾기 위한 요구 또한 커짐에 따라 정보전문가로서의 아키비스트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많은 기록관리기관은 보존을 중시하고 기록의 활용에는 관심이 부족하여, 이용자와의 상호작

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일반 이용자와 학술 목적 이용자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록정보서비스가 

정보공개청구 방식의 민원서비스로 진행되면서 획일화된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학술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윤은하, 2012). 학술연구는 한 사

회 혹은 국가 제 영역의 기초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근본적인 활동이다. 학술연구의 질 향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적 업무를 통해 생산된 기록을 관리하는 공공기록물관리기관은 

학술연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와 변화를 맞이하여 2019년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연구주제별로 공개 가능한 대통령기록을 안내하고 

이용 편리를 도모해 대통령기록의 연구 자원화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대통령기록물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실시하

기 시작하였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연구주제 관련 대통령기록물 소장 여부 확인, 간략 정보 및 관련정보 등의 

안내와 연구자가 원하는 공개기록물 목록 제공, 그리고 열람실, 식당 및 연구자 전용공간의 제공 등의 시설 이용 

등이 포함되며, 기록 원본이미지를 열람하려면 정보공개청구 접수 후 지원이 가능하다(<그림 1> 참조). 대통령기

록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1) 대통령기록관 학술연구지원서비스 이용은 저조하다. 담당자와의 통화

를 통해서도 현 실태를 확인해 보았는데, 담당자는 이를 사실상 사장(死藏)된 서비스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이는 

정보공개청구 이전에 방문하고 열람하여 기록물을 확인하는 기회 제공 정도의 수준이지, 연구자의 요구를 파악하

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라고 하였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수집

⋅관리하고, 충분히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2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기능

으로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전시⋅교육 및 홍보’,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과 더불어, 제24

조 제2항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기

록관에 전시관⋅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록관리기관의 기록 

보존의 목적은 기록을 생산⋅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과 역사적 증거의 효율적 활용 및 설명책임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록에 포함된 역사적 원자료를 관리하는 것이다. 즉, 대통령기록관은 비현용 단계의 행정, 

법적 증빙자료를 관리하고 단순 제공만을 위해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연구를 위한 사료를 관리한다는 

 1) 2021년 6월 6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2021년 6월 7일 답변을 받았다. 답변에 의하면, 대통령기록관은 2019년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자는 2019년 3명, 2020년 0명, 2021년 6월 현재까지 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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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통령기록관 연구지원서비스 설명

(출처: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 

측면에서도 연구 활동 지원에 있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시사하므로,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

서비스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관리기관의 연구지원서비스를 주제로 이뤄진 연구는 김지현(2013)과 김태영 외(2014)의 연구 외에

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은 연구자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이 기록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중 연구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은 대통령기록관이 유일한 실정이

다(<표 1> 참고). 

다음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급격히 변화하는 이용자들의 정보이용 행태와 대통령기록의 중요성, 이러한 흐름에 

맞춰 대통령기록관에서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대통령기록관은 국정통치와 관련해 

모든 행적을 문서화하여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강력한 설명책임의 의무를 지고 있기에, 대통령기록관의 학술연구

지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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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명 연구지원서비스 시행 여부 웹 사이트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 https://www.archives.go.kr/

헌법기관

기록물관리기관

국회기록보존소 ☓ http://archives.nanet.go.kr/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 ☓ 없음

헌법재판소 ☓ 없음

선거기록보존소 ☓ 없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서울기록원 ☓ http://archives.seoul.go.kr/

경상남도기록원 ☓ http://archives.gyeongnam.go.kr/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 O https://www.pa.go.kr/

<표 1>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연구지원서비스 시행 여부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관 서비스를 학술 목적으로 이용하고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의 활용 관련, 정보요구 과정에서의 문제 관련,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인지 여부, 학술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여기서 제시한 방안은 다른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의 연구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2 선행연구 

대통령 기록을 활용하는 학술 목적 연구자들과 담당 관계자의 의견을 정확히 이해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보다 깊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정책결정과정 등에 대한 대통령 관련 

각 연구 분야의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관한 연구로는 배찬복(2001), 김병문(2006), 차우원(2013)의 연구가 

있다.

배찬복(2001)은 미국 대통령제의 역사적 배경과 성공 요인과 한국 대통령제의 채택의 배경과 실패 요인을 알아

보고, 두 가지 대통령제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특유의 3권 분립 형태가 국가 권력 집중을 견제하는 제도가 아닌 

형식적인데 그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에서 대통령중심제의 적실성을 논의하였다. 김병문(2006)은 한국의 대통령 

연구의 분야별 특징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2005년까지의 한국에서의 대통령 연구를 개인적 및 심리적 요인, 

시대적⋅사회적 상황 및 특수상황을 고려한 상황적 요인,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비서실 및 보좌조직의 구조와 

기능, 의뢰와 전문 관료들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한 제도적⋅조직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통령 연구의 방향성으로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경험과 제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학제 간 빈번한 교류가 

활성화되어 공동연구가 필요하고, 대통령 연구는 개인적, 제도적, 상황적 차원 등을 고려하여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였다.

차우원(2013)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 인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 인

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정책 환경, 대통령 개인의 성향, 대상 직위의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정부안의 정부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의 필요성과 역할을 알아보고 긴급명령권, 헌법개정제안권, 국민투

표부의권 같은 일련의 비상권한이 한국의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뒷받침하는 도구로서 기능함을 제시하였다. 

연구들은 대통령 관련 연구와 연구자들의 정보요구 범주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사전 질문지 준비의 

기초가 되었다. 

기록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보제공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로는 이해영(2012), 이혜경과 이해영(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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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아와 임진희(2016)의 연구가 있다. 이해영(2012)은 웹을 통한 설문과 면담을 통해 기록관에서 제공되는 

기록정보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해보았다. 기록관에서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지 못하나, 그래도 내부 이용

자들에 SNS 등을 통한 기록의 제공도 이뤄지고, 전시 등도 이뤄지는 등 서비스들이 일부에선 적극적으로 시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제공되는 검색도구는 검색 기능 등에 한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서비스 

시행에는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장벽이었고, 기록의 정리 부족과 시스템 미비에 의한 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혜경과 이해영(2014)은 국내 대학기록현장에서 실제 제공되고 있는 기록정보서비스 종류와 한계를 살피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12곳의 대학기록관 실무자와 직접 면담과 이메일 및 전화 면담 등을 통한 조사와 면담 

내용 분석을 통해 대학기록관 기록정보서비스의 현황과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남윤아와 임진희(2016)는 이용자들

이 기록물의 존재 여부만 알고 실체를 모르는 상태로 방대한 기록 속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며, 열람제공자의 업무 숙지도와 기록정보자원에 관한 지식이 정보제공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

다. 기존 정보공개 절차를 살펴보고, 열람제공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특징을 질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기록관의 이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를 다룬 국내 연구로는 임여아(2008), 윤은하 외(2014), 성면섭과 이해영

(2020)의 연구를 예로 살펴볼 수 있다. 임여아(2008)는 기록을 활용한 연구 활동의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국가기록원의 연구지원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 호주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NAA), 영국 The National Archives(TNA)의 

연지구지원서비스 사례를 분석함과 동시에 국내 연구지원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윤은하 외(2014)는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 정보공개청구는 일반인의 이용률은 증가한 반면에 학술연구자의 이

용은 저조한 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학술정보 서비스 절차가 복잡함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기록을 이용한 19명의 연구자와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분석하였다. 이후 정보공개법상에서 이루어지는 

학술 목적 기록정보서비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성면섭과 이해영(2020)은 연구자 75명에 대한 설문과 8명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여, 연구자들의 이용행태, 기록

정보서비스 경험 및 인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록관리기관의 학술연구 목적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

들에게 민원 성격의 행정적 절차로 기록정보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학술 목적 이용자의 연구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들은 본 연구 진행에 있어, 기록관에서의 기록정보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문제점 및 이용자 면담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주었다.

해외의 연구지원서비스 관련 연구의 경우 기록관을 주제로 진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대부분 도서관

에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Rempel(2010)은 대학원생을 주요 연구자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112곳의 

ARL(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소속 연구도서관과 오리건 주의 학술도서관 26곳의 웹 사이트와 제공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약 25% 정도의 도서관 홈페이지에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지원서비스 링크가 있었

으며, 이외 20%는 얕은 수준의 단계에서 연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비스로는 논문 검색이

나 논문작성 방법 등에 대한 워크샵 및 주제 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연구지원비, 논문 출판에 있어 저작권과 

학술커뮤니케이션 이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Forsman, Ndinoshiho, Poteri(2012)는 핀란드 헬싱키 대학 도서관과 탐페레 대학 도서관, 나미비아 대학 도서관

의 연구지원서비스를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사서들은 데이터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용법 및 데이터베이스

를 활용한 정보검색 방법, 오픈액세스, 계량서지학을 이용하는 방법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서비스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Si et al.(2019)은 2017년 QS World University Rankings의 상위 100개 대학 중 76개의 대학 도서관의 

웹 사이트를 분석을 통해 연구지원서비스 제공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학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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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서비스로는, 오픈액세스 자료의 이용법, 연구 데이터 관리법, 학술연구 컨설팅과 출판 관련 정보제공, 

연구 가이드, 연구를 위한 도구(tool) 추천, 연구 영향 측정 관련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Das, Banerjee(2021)는 대학 도서관의 연구지원서비스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였는데, 박사과정학생과 연구자들

에 대한 연구지원서비스는 2000년부터 2019년 사이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상당히 많이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

다. 특히 인터넷 활용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아져서, 웹 사이트 정보탐색 도움 및 웹을 통한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자원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 AI 등 새로운 기술의 적용 방안 검토도 다뤄졌음을 보여주었다. 이들 

연구들은 특히 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고도화 방안 제시에 참고가 되었다.

연구자의 정보이용 행태, 정보 활동에 관련하여서는, 권나현, 이정연, 정연경(2012)과 한종엽과 서만덕(2014)의 

연구가 있다. 권나현, 이정연, 정연경(2012)은 학문의 융복합이 강조되는 21세기 환경에서 과학기술 R&D의 전주

기를 도출하고, 과학자들의 연구와 정보행동 조사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총 24명의 생명 

및 나노과학 기술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로 국내 과학기술 R&D 전주기를 총 5단

계의 활동으로 모형화하고, 이를 통해 각 단계별 주요 연구 활동과 특징적 정보행동을 파악하였다.

한종엽과 서만덕(2014)은 해양과학기술 분야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웹 설문지를 통해 해양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115명의 데이터를 회수하여, 연구자의 연령, 학력, 연구 분야 등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별화

된 정보서비스 제공과 전문도서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도서관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서비스로 맞춤형 정보검색 서비스, 프로젝트 지원 서비스, 연구 동향분석 서비스를 

언급하였다. 이 연구들에서 밝혀진 연구자들의 정보 이용 관련 문제점들과 제안 사항들은 면담을 진행하기 전 

연구자의 정보수집 행태를 이해하고 사전 질문지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한편 대통령기록관 관련 해외 연구로, Conway(1986)는 4곳의 미국 대통령기록관 이용자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통령기록관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응답한 이용자 중 75%가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용자였으며, 인맥을 통해 기록에 접근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고, 기록관에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이용 

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Fawcett(2006)은 미국 대통령기록관들의 현황과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조직, 인력, 전시 및 공공 프로그램은 유사하나, 이 기록관들이 연합하면 접근, 보존 등의 시스템적인 

문제점들이 더 잘 해결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개별성은 유지하되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연계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Smith와 Stern(2006)은 미국 대통령기록관들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풍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들의 대통령기록 열람 과정에 관해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최대

한의 공개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 대통령기록관 관련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김지현(2013)과 김태

영 외(2014)는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김지현(2013)은 대통령기록의 학술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대통령기록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서비스를 검색, 열람, 연구지원서비스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미국의 13개 

대통령기록관의 유형별 서비스 사례분석과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현황 및 이용자 인식을 조사하였다. 대통

령기록관 직원 3명과의 전화 면담과 대통령기록을 연구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 3명과 전화 면담을 진행하

여 현행 연구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김태영 외(2014)는 대통령기록관을 이용하는 학술연구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국내외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연구지원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기록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대통령기록관 연구지원서

비스의 모형을 제안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 요구와 관련된 이 연구 결과들

은 특히 질문지 개발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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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통령기록의 특수성과 특성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총리와 내각이 국정통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원내각제의 경우 내각의 수장인 총리와 

내각의 기록물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중심제를 따르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기록은 정부기관에서 생산하

는 공공기록물과는 다르며 대통령기록만의 특수성을 지닌다(정광훈, 남영준, 2013). 한국의 대통령은 매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고유의 3권 분립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배찬복, 2001)도 

이유로 꼽을 수 있겠지만, 날로 복잡해져가는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통섭의 중요성으로 인해 전문성을 가진 집행부

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가고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아키비스트의 눈, 2020).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국군 통수권자 등 대통령에 부여된 최상위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국내의 환경⋅안보⋅경제⋅사회보장 문제 등 수많은 정책 문제들에 대한 대응과 국가경쟁력 강화, 

외교업무 수행 등에 있어서 방대한 양의 정보와 분석이 요구된다(차우원, 2013). 이러한 업무를 대통령 혼자가 

아닌 관련 기록물 생산기관인 대통령 비서실 및 여러 보좌기관과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은 그 어떤 

기록물보다 각 분야별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당대의 사회상을 풍부하게 반영 할 뿐만 아니라 후대 

대통령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위한 중요한 사료가 된다(정광훈, 남영준, 2013).

이러한 배경을 가진 대통령기록의 특성을 규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첫째, 

강력한 대통령의 권력 저변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강력한 권력이라는 속성이 있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행정부에서 유일하게 국민 투표로 선출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과 동시에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진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록

물관리기관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이 선출한 기관장에게는 기록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설명책

임 의무를 더욱 강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은 국정 수행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국민에

게 높은 수준의 설명책임 의무를 가지며, 일반 공공기록물과는 다른 차원의 대통령기록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아

키비스트의 눈, 2020).

둘째, 대통령기록을 생산하는 대통령 및 각 보좌기관은 5년의 ‘일시적인’ 공무원이라는 특성이다. 중앙행정기관

의 경우 장관 등이 교체된다 하더라고 대부분의 구성원이 유지되지만,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인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대부분 구성원이 교체된다. 대통령기록 또한 최대 5년의 주기로 움직이는데, 

이 주어진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의 생산기관은 국정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국가의 운영상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기록을 이관하고 일정 수준의 생산 통제를 하는 

공공기록물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는다.

셋째, 정치적 민감성이다. 대통령이 갖게 되는 권력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즉, ‘통치행위’라는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 결정 과정의 내용을 담은 기록이 ‘국정통치기록’인 대통령기록이다. 대통령 기록의 

정치적 민감성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제도에 반영되어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통령지정

기록물의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로, 지정된다면 최대 30년까지 강력한 보호를 해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제도적 배려로 대통령

기록이 최대한 생산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생산 이후 일정 기간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민감한 통치기

록에 대한 생산 자체를 회피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다(정상우, 2013). 이러한 대통령기록만의 특수한 제도는 

바로 대통령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특수한 존재라는 점을 증명하며, 대통령기록은 내용상 중요성을 뛰어넘는, 

공공기록과 질적으로 매우 다른 범주에 속하는 기록물로 이해해야 한다(아키비스트의 눈, 2020).

따라서 특히 대통령기록관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포괄적이고 깊이도 있어야 하며, 이는 연구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통령기록의 특징을 살리는 연구지원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며, 이는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언으로도 유의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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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설계 및 방법

다양한 전공 분야의 연구자들이 대통령기록을 활용한 연구 활동 과정을 이해하고, 근본적인 정보요구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질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통령 연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최종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연구 과정에서 발생되는 요구사항과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연구 방식, 주제, 환경, 문제해결 방법 등의 경험을 청취하고 의견을 끌어내고자 

구조화되지 않은 직접적 연구방법인 심층면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관에서 기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파악하고 연구자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확인과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층면담을 통해 사실과 경험을 토대로 진행한 면담 결과

에 기반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과정은 연구준비 단계, 면담 시행 단계, 면담 결과 분석 단계의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2.1 연구 준비 단계 

먼저 연구 준비 단계에서는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피면담자의 표본 수집 및 선정, 

면담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① :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다양한 분야와 장소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대통령 통치기록을 그동안 

이용한 방법은 무엇이며, 이들이 바라는 서비스는 어떤 것인가?

연구 문제 ② :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통령 통치기록의 특성상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는 

데 있어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가? 

연구 문제 ③ :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앞으로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다음으로 피면담자의 표본 수집 및 선정은 학술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 RISS, 구글스칼라, DBpia, KCI, NDSL, 

eArticle에서 ‘기록’, ‘대통령’, ‘연설문’, ‘대통령기록’, ‘참여정부’, ‘국정과제’ 등과 역대 대통령의 성명을 키워드

로 검색하였다. 또한 대상 연구자가 적은 관계로, 대통령기록관 프로젝트로 기록물 해제 담당자, ‘대통령기록물 

활용 우수논문 공모전’ 입상작 확인, 그리고 인맥을 사용하거나 피면담자에게 또 다른 소개를 받는 스노볼링(snow 

balling, 누증표집) 기법을 통해 표본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통령기록을 활용해 직접 연구를 진행한 다양한 학문 영역의 연구자 34명의 명단을 확보

하였다. 대부분 연구자의 논문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접촉하였으며, 일부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 웹 사이트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접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

으로 34명의 연구자 중 면담에 동의한 연구자가 총 8명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 개발과 면담 연구 수행과정에 대해서는, 김영천(2016), 김지현(2013), 성면섭과 이해영

(2020), 권나현, 이정현, 정은경(2012), 임진희(2010), 한종엽과 서만덕(2014), Duff와 Yakel, Tibbo(2013)의 연구 

과정과 결과를 참고하였다. 초안 질문지는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공동 저자들이 여러 번 논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와 박사과정생 대상의 파일럿 테스트를 2회 진행하였다. 이후 질문지 

내용에 전문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여 기록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도 피면담자가 질문을 이해할 수 있게 수정

하였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피 면담 대상자에게 이를 사전 배포하였다. 면담 질문지는 총 대분류 6가지 질문영역 

중 20개의 질의와 상황에 따라서 세부 질의를 추가로 진행하였으며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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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역 기본 질의

Ⅰ. 연구 분야 및 배경탐색
1. 간략한 본인소개 및 연구분야

2. 대통령 연구가 본인에게 차지하는 비중

Ⅱ. 정보탐색 및 인지경로

1. 자료 탐색 방법 관련

2. 대통령기록관 소장 인지 관련

3. 대통령기록관 탐색 관련

Ⅲ. 기록물 열람 및 이용 방법

1. 주 이용 대통령기록 종류 관련

2. 대통령기록 열람 방법 관련

3. 대통령기록 활용 관련

4. 정보제공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5. 열람을 통한 맥락 파악 관련

6. 대통령기록 열람 불가 관련

Ⅳ. 학술연구지원서비스 관련

1. 학술연구지원서비스 이용 의향 관련

2. 가공된 기록정보 서비스 관련

3. 추가적인 정보원 추천 서비스 관련 

4. 정보제공자로부터의 희망사항 관련

Ⅴ. 정보제공자의 전문성 관련

1. 대통령기록관에 원하는 기록이 없었던 경우

2. 정보제공자의 전문성

3, 정보제공자와의 이슈 관련 경험

Ⅵ. 향후 학술연구지원서비스 방향성
1. 대통령기록물과 활용 관련 소감 

2. 대통령기록관 학술연구지원서비스 제언 관련

<표 2> 사전 질문가이드 내용 구성

2.2 면담 시행 단계

두 번째 단계로 면담 시행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전염 위험성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 확산과 피면담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감안하여, 피면담자에게 사전 질문지 송부와 함께 대면 면담 방식과 

비대면 면담 방식의 전화, 화상회의, 이메일, 인스턴트메시지(카카오 톡)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면담 

일자, 시간을 조율하였다. 2021년 3월 24일 첫 번째 면담을 시작으로 2021년 4월 21일까지 면담이 진행되었다. 

이 중 비대면 면담 방식 중 인트턴트 메시지를 활용한 면담은 면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답변을 주고 받는 형식으

로 8일간 진행하였다(<표 3> 참고). 

구분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면담 방식 면담 일자

교수1 사회학 박사 한국현대사/민족주의/통일 비대면 면담(화상회의) 2021.03.31.

교수2 사회학 박사 문화사회/대중문화/문화정책 비대면 면담(전화) 2021.04.13.

교수3 정치학 박사 한미관계/남북관계/현대정치사 비대면 면담(전화) 2021.04.20.

교수4 무역학 박사 텍스트마이닝 비대면 면담(이메일) 2021.03.24.(답변 일자)

교수5 행정학 박사 지방자치제도 비대면 면담(이메일) 2021.03.27.(답변 일자)

연구원1 정치학 박사과정 숙의민주주의/정치수사/사회보장/통일 비대면 면담(카카오톡) 2021.04.01.~04.08.

실무자1 기록학 박사 기록정보서비스 비대면 면담(전화) 2021.04.21.

실무자2 기록학 석사 기록정보서비스 대면 면담 2021.03.26.

*피면담자 집단 별 대통령기록 활용 연구 빈도수 및 연구 경력이 많은 순으로 넘버링 하였다.

<표 3> 피면담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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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면담 결과 분석 단계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면담 결과 분석은 면담 과정이 녹취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세부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자 전사 작업을 실시하였다. 전사 과정 속에서 피면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하였다. 이후 

전사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엑셀을 이용하여 면담 질의 내용을 28개 범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후 정리된 내용을 

결합⋅재구성하여 상위범주 4개, 하위범주 14개로 군집화(Clustering) 하였다(<표 4> 참고).

상위범주 하위범주

대통령기록 활용

- 대통령기록을 활용한 활동

- 정보자료 검색 방법

- 요구정보 인지⋅탐색 경험

- 연구 활용 대통령기록 종류 및 내용

- 대통령기록관 검색 만족도

정보요구 관련 문제 
- 정보요구 해소 관련 문제

- 정보요구 해소를 위한 연구자의 노력

학술연구지원서비스

- 정보제공자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관련

- 학술연구지원서비스 이용 의향

- 가공된 정보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

- 정보제공자의 추가정보원 안내 관련

연구자 요구사항
- 정보제공자들의 전문성⋅능력에 관한 요구사항

- 대통령기록 활용 관련 개선사항 제언

<표 4> 면담 내용 군집화(Clustering) 정리

해당 연구 방법은 심층 면담에 의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중요한 연구의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관점에서 분석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질적연구의 

데이터는 매우 단편적인 개별 데이터에서 시작해 일정한 데이터가 반복되면서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고 그 패턴이 

모여 하나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이해영, 이수영, 2001).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의 관점에서 8명의 

연구자들의 면담을 통해 각자의 개인적 경험을 청취하고 그 안에서 공통된 문제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즉 28개 

범주의 데이터에서 유사한 데이터를 하위 범주로 군집화(Clustering)하고, 더 나아가 상위 범주로 군집화하여 결과

를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당 연구 결과는 모두 대통령기록관을 학술적으로 활용해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에 근거하고 면담 결과를 개념화하고 군집화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타당도가 확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질문 개발단계에서 2회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후, 수정⋅보완하였다. 다음으로 면담 

시행 단계에서 모든 피면담자 들에게 사전 질문가이드를 배포하여 가급적 같은 방식의 질문으로 면담을 진행하였

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하였다. 이후 한 연구자가 8명의 피면담자 모두를 면담함으로써 면담 진행 

과정에 일관성을 기하였다. 또 면담 과정에서 최대한 표준화된 단어를 사용하였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면담 진행 중 나눈 모든 내용을 녹취한 후, 전사 작업을 진행하여 정확한 면담 데이터를 

획득하고, 전사 자료와 군집화한 자료를 대학원 기록관리전공 박사과정 재학생과 석사과정 졸업생 각 1명 및 

공동 저자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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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연구자 요구사항 분석 결과

3.1 대통령기록 활용 관련

3.1.1 연구자 배경 및 연구 영역

면담을 진행한 8명의 연구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6명, 박사과정생이 1명, 석사학위 소지자가 1명이고, 직업은 

교수가 5명, 연구원이 1명, 그리고 실무자가 2명이었다(앞의 <표 3> 참조). 피면담자 모두가 대통령기록을 이용해

보았고, 연구 결과물로서 프로젝트 보고서, 연구논문, 대통령기록 해제 등을 제출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에게 어떤 

영역이나 주제와 관련하여 대통령기록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청와대 관련인사 구술 채록, 정치수사

학, 정권별 통일법 연구, 한반도 정세연구, 대통령 정치수사 전략, 정권별 정책 비교, 국가별 정책 비교, 한미관계, 

대북문제, 문화정책, 사회현상, 기록정보서비스, 지방자치, 지방분권, 교육자치, 국가균형발전 지방선서, 지방재정 

관련 통치행위, 대통령 연설문 텍스트마이닝 등이 언급되었다. 연구자들이 기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 것은 어떠

한 정책이나 사회 현상 등에 대한 대통령의 개인적 인식이나 당시 정부의 태도나 정책 마련 등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답변 중에 대통령기록과 관련된 본인의 연구주제에 대한 설명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아무래도 제가 하는 분야는 사회학이다 보니까 사회현상이나 시기마다 어떤 것들을 볼 때는 당연히 그 기록 쪽 얘기를 

봐야 되고 정부나 정책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사실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견해 의견 이런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죠 

… 문화 쪽은 생각보다 가치 판단적인 부분이 많아서 … 국정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최고 결정자니까 대통령이 어떤 

문화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식? 

혹은 당시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교수2)

3.1.2 정보자료 탐색 방법

연구자 대부분은 정보자료를 온라인상으로 접근한다고 하였다. 연구를 위한 정보 자료 탐색을 할 경우, 많은 

연구자들이 가장 먼저 ‘구글’, ‘네이버’와 같은 검색 포털사이트를 이용한다고 하였고. 이후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학술DB’를 이용하여 관련 연구논문을 검색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통령기록관, 노무현사료

관, 김대중도서관 같은 기관의 웹 사이트 방문을 통해 탐색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또 개인적 인맥을 통하여 자료를 

구하기도 하며, 도서관, 기록관 등에 대한 직접 방문은, 드물긴 하지만 1차적으로 해당 기관에 자료 존재 유무에 

대해 확인 후 방문을 하였다. 예를 들면, 정보탐색 방법을 설명한 교수2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온라인 DB 등을 

활용하여 정보 탐색을 한다고 하고, 자료 확보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저는 일단 연구할 때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DB중에서 국문자료는 ‘RISS’, ‘dbPia’, ‘KISS’ 같은 

곳에 들어가서 검색을 먼저 해보고 분야가 좀 더 좁혀진다면 해당 학술지 전자저널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검색을 하고 

해외 문헌 같은 경우에는 …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을 하기도 해요. 전문적인 자료는 그렇게 검색을 하고 그냥 일반 

포털 같은 경우는 뉴스기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글을 올렸나 참고하는 수준이고 … 조금 옛날 오래된 책들이 

필요하다 하면 도서관가서 대출을 하거나 복사를 하죠.” (교수2)

3.1.3 요구정보 인지 및 탐색

다음으로 연구자들이 어떠한 경로로 대통령기록관에 관심 주제의 기록들이 있는 것을 인지하였는지, 어떻게 

대통령기록을 접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기록학 전공 연구자인 실무자1과 실무자2는 대통령기록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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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에 있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인지한 반면, 타 전공 연구자들은 대통령기록을 구글과 같은 검색 포털 사이트

나 관련 연구논문의 참고문헌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구자들은 대통령기록관 웹 사이트에서 

검색도구를 이용한 기록 탐색과 열람을 진행하였다. 대부분 특정한 기록물을 모르는 채로 전반적인 탐색을 진행하

였고, 탐색 이후 키워드검색을 통해 범위를 점차 좁혀간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검색은 실제 주제어로 부여된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용자는, 예를 들면, 북한 키워드 자료를 찾기 위해 ‘북한산’을 제외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었다. 다음 인용문은 연구자가 대통령기록관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기록관 웹 사이트상에서 진행했던 탐색 방법의 사례를 보여준다. 

“대통령기록관을 알게 된 것도 그렇고 연설문이라는 자료가 모아져 있는 것도 주제 관련해서 다른 연구 논문을 찾아보다

가 대통령 연설문 활용한 논문들을 보게 됐죠 … 레퍼런스에서 보게 됐고 처음 그런 논문들에서 아 이런 사이트가 있구나 

하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연설문도 있고 이런저런 자료가 있어서 활용하게 되었어요.” (교수2)

“웹 사이트를 활용했고요 … 연구의 특정 기록 명을 알지 못했지만, 연구 범주를 정해서 검색 후 오류 본 제외 작업 수행을 

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관 사이트 접속 후 ‘북한’을 대입하여 검색했습니다. 검색된 자료 중에 ‘북한’ 키워드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 별도의 추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산’을 언급한 연설문 제외 등 … .” (연구원1)

3.1.4 대통령기록관 검색 만족도

대통령기록관의 검색도구를 사용한 기록물 검색과 활용의 만족도에 대해 응답한 4명 중 ‘실무자1’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연구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기록물에 대한 기술(description) 부족, 검색 결과 자료 내의 오류 

본, 맞춤법, 누락 본 등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고, 왜 개선되지 않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연구자1, 교수1). 

한편 긍정적인 의견이었던 실무자1은 웹 크롤링을 통해 대통령기록관 웹 사이트에 존재하는 연설문 전체를 다운

받았기 때문에 검색도구를 활용한 사례로는 볼 수 없지만, 그 기록 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답변들은 연구자가 검색도구 이용 후 느낀 점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기까지의 어려운 과정과 

불만족스러웠던 결과를 확인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솔직히 포털 검색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느낌은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건가?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검색하기도 힘들었고 … 철 정보, 건 정보 다 따로따로 일일이 확인했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실무자2)

“검색 결과 제공이 불친절한 느낌? 검색은 잘 되지만 결과 반영 화면에서 서비스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기분? … 오류 본, 맞춤법, 누락 본 등의 일부 문제에 대하여만 불만족입니다.” (연구자1)

3.2 정보요구 관련 문제

3.2.1 정보요구 해소 관련 문제

8명의 연구자 모두가 대통령기록의 활용에 있어 한계를 느끼거나 문제에 직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 결과 나오는 기록 기술(description) 정보 자체도 빈약하고, 검색도구의 한계로 검색 옵션에 원문제공 선택란

이 있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실무자2). 또 띄어쓰기를 잘못할 경우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던가, ‘북한’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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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검색을 할 경우 ‘북한산’ 관련 기록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지적되었다(교수1, 연구자2). 

또한, 기록물 자체의 오류와 주제 분류의 오류도 지적되었다. 기록물 자체 오류의 경우, 연구자가 문의를 하였으

나 담당자가 기록의 생산 맥락을 파악하지 못해 연구자의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였다(연구

자1). 주제 분류의 경우는, 기록콘텐츠 정책기록 카테고리에서 ‘문화’를 선택하여 탐색했으나, 기록명에만 ‘문화’

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뿐이고,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경제정책 관련 기록인 경우도 있었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교수2). 또한 옛 영어발음을 현대발음으로 검색할 수 없어 단어 빈도 분석 연구에 저해 요소가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교수2).2) 또한 대통령 연설문의 경우에는 주제 분류가 되어있지 않아 연구자가 직접 

주제 분류를 해야 해서 아쉬움이 있었고, 기록의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아 대통령 연구의 범위를 축소했다는 

얘기도 있었다(실무자1). 답변 중에 정보요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연구자들의 경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자료 검색이 안 나옵니다. 그 문건에 나와 있는 기록철이건 기록 건이건 … 제목명에 맞춰서 

띄어쓰기를 해야지 띄어쓰기가 잘못되면 못 찾아요. 이거는 좀 심하다 … 2년 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걸 고치기에

는 힘든 작업인가 봐요.” (교수1)

“문화, 경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긴 한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목은 경제와 관련된 것이고 카테고리는 경제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지만 그 내용은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던가 … 그 작업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느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2) 

3.2.2 정보요구 해소를 위한 연구자의 노력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자들은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였는데, 정보요구 해소를 위한 

연구자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직원에게 직접 문의를 하여 기록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 후 검색 요청을 

하고 답변을 받는 단순한 질의응답 방식을 이용한 연구자도 있었고(실무자2), 지리적 위치의 한계로 인해 직접 

방문 열람이 불가한 경우거나 기록 자체의 오류에 대해 문의를 한 경우, 전화를 계속해서 여러 담담자에 돌리는 

것에 염증을 느껴 인맥을 통해 자료를 찾아본 경험이 있다는 연구자도 있었다(연구자1).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몰랐던 한 연구자는 대통령기록관 웹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기록이 전부라 생각하고 자료 수집의 한계라고 느끼며 

연구범위를 줄이기도 했다(교수2). 이러한 사례들은 연구에 있어 기록관리기관의 검색도구와 서비스 및 홍보 부족

이 시간적 소모와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작용됨을 알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교수2의 답변은 

연구자가 정보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보여준다.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 제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논문을 쓰고 따로 연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방법을 몰랐어요. … 연구의 범위가 조금 줄어든 거죠. … 국가기록물은 이런게 있고 누가 

관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같이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알음알음 … 옆 사람이 알려준다거

나 논문을 막 찾다가 타고 타고 들어가게 되는 거 같아요.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게 연구에 있어 시간적 

소모를 많이 야기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교수2)

 2)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면 영어단어를 많이 사용함을 볼 수 있다. 예로 연설 제목 ‘인푸래 억제에 관한 것’이라는 연설문에 

‘인플레’를 ‘인푸래’로 ‘인플레이션’을 ‘인푸레숸’으로 되어있는데, 인푸레숸으로만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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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정보제공자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이 정보제공자와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는 대개 정보공개청구, 공개 가능 여부, 기록의 오류, 

검색 방법 관련 등의 문의였다. 즉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나 연구 취지를 설명하면서 해당 기록물을 요청하거나, 

연설 일자의 오류나 첨부 자료 열람 오류, 중복 등록 등 오류에 대한 질의 등이 있었다. 대부분 미리 사전에 

필요한 기록에 대한 정보를 간추린 다음 열람 방법을 물어보는 경우였고, 연구 설계 과정이나 연구 방향 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없었다. 한편 실무자1은 최근 이용자들이 대면접촉이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되도록 

피하는 경향을 들며, 인터넷상에서 검색도구를 통해 정보요구를 해소하려는 욕구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여러 번 전화가 와서 요청사항에 대해 묻는 경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의견도 

있었다(실무자2). 연구자들은 정보제공자가 정보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냉소적 반응

을 보였다. 다음 답변은 연구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와 함께, 대면 커뮤

니케이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례를 보여준다.

“연설 일자가 잘못 기재된 사례, 연설문 첨부 자료가 열리지 않는 사례, 연설문 첨부 자료가 타 연설기록에 중복 등록된 

사례의 경우 문의[를 하거나] 또는 자료 수집을 포기했었습니다. … [문의를 하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가 담당이 아니

라서요, 담당자 전화 돌려드릴게요. 끊기면 뒷 번호 0000으로 연락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바로 수정 가능하다고 

한 건 오탈자[에 대한 것이]였고 그 외의 사항은 담당이 아니라는 답변이었어요.” (연구자1)

 

“요즘 이용자의 특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대면접촉을 꺼리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더 비대면으로 뭔가 검색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좀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 전화하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

요. 저도 전화하기 전에 최대한 검색을 해볼 거 같아요. 사람들이 검색하는 게 더 익숙하다 보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전화를 할 것 같아요. (실무자1)

3.3 학술연구지원서비스 관련

3.3.1 학술연구지원서비스 이용 의향

현재 대통령기록관 웹 사이트에 공지된 학술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자들에게 앞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연구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광의의 브라우징을 하기에는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어 부담되겠지만, 특정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유용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실무자1). 한편, 실무자2는 서비스를 신청하여 열람까지 7일 이내라는 기간이 길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 제시된 학술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앞의 <그림 1> 참조)이 모호

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이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실시에 대해 알고 있었던 

연구자는 8명중 1명 뿐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경우에 따라 이용할 의향이 있다

고 한 실무자1의 의견을 보여준다.

“연구 주제 탐구를 위한 브라우징을 하기 위해서는 쓰기 어려울 것 같고요 … 제가 뭔가 특정한 주제를 연구하고 싶다고 

정해져있지 않다면 서비스 지원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 제가 어떤 걸 특별히 타겟팅해서 기록물을 보고 

싶다고 할 때는 쓸 것 같아요.” (실무자1)

3.3.2 가공된 정보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

정보제공자가 연구자에게 기록정보를 일부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를 확인해 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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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기록의 내용이 재구성 편집되거나 가공된 정보가 가공자의 주관 개입으로 인해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원문 그대로의 정보(Raw Data)를 제공받는 것이 연구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맞춤법 현대어 변환, 기록 디지털화 같은 연구자의 편의 관련 사항 해결 등은 일반 포털에서 자료를 다운로드받는 

것보다는 출처에 있어서 신뢰가 갈 것 같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공 서비스로 연구 시간의 

단축 효과를 기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의 예는 교수2와 교수3이 기록을 일부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을 보여주며, 원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의견도 보여준다. 

“이게 누가 가공을 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일단 가공을 한다는 건 가공하는 사람이 중립적인 입장을 갖는다고 해도 개인

적,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 … 보기 좋게 정리한다면 모르겠는데 내용적인 부분을 다듬는다거나 아니면 

뭐 추린다거나 이런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교수2)

“저는 원사료를 보고서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록 서비스 정도가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목록을 통해서 어떤 

사료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그 사료를 서치하러 웹 사이트에 방문할 거 같고요 … 웹 서비스가 안 된다면 직접 

가서 확인을 할 거 같아요. 만약에 공개되지 않는 그런 자료라고 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 같아요.” (교수3)

3.3.3 정보제공자의 추가정보원 안내 관련

정보제공자가 추가적인 정보원을 추천 및 제공해주는 것에 대한 의견과 추가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더 받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추가적인 정보원 추천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다만,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에 능통하거나 관련 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진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전문성이 부족해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도 있었다. 답변 중에 추가정보원 안내와 관련된 연구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당연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연구자나 일반인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하구요 … 다만 그 분야에 어느 

정도 능통한 분들이 있던지 … 아니면 상담 역할을 하는 어드바이저가 있어야겠죠.” (교수1)

“이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 것을 원하는 거죠. 정보기관이나 연구지원센터를 이용 한다는게 … 일단 신뢰할 

거 같아요 … 정보를 주시는 분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해서 채용이 됐고, 거기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경험을 

해보고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신뢰가 맞을 것 같아요.” (교수2)

“좋은 가이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이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키비스트가 전문연구자가 아니

고 기록관리 전문가라고 한다면 실제 기록을 보고선 저한테 얘기해주기보다는 목록만 파악하고 얘기했을텐데 … 제가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저의 어찌 보면 교만함 때문에 그건 크게는 도움 되진 않는다고는 생각하는데 … 결론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겁니다.” (교수3)

3.4 연구자 요구사항 관련

3.4.1 정보제공자들의 전문성⋅능력에 관한 요구사항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위해 정보제공자들에게 어떤 능력이나 전문성이 필요하다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았다. 딱히 전문성 보다는 정보제공자의 태도 개선에 비중이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적극적인 태도, 친절함, 

사명감, 연구자의 요구를 잘 파악하는 능력 등의 추상적인 요구가 있었다. 또한 한 분야에 오래 근무하여 능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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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스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교수1, 2, 3, 4). 다음 예는 주제전문가의 필요성과 친절성에 대한 요구 및 

이용자 중심 마인드 등 정보제공자에 대한 연구자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보여준다. 

“아키비스트의 역할도 하면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 당시 한국의 역사들에 정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 그래도 

주제별, 대통령별로 아키비스트도 그런 기록물을 자주 접하고 공부하다 보면 정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대통령별로 내부에서 전문가를 정해주던지 아니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는 이분을 찾아가시오’ 이런 것들

에 대한 보기는 있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교수1)

“기본적으로 기록관리 쪽으로는 전문가이시지만 각 대통령기록을 자주 활용하는 학문영역들을 조금 더 잘 아시는 분들

이 계셨으면 좋긴 하겠어요.” (교수2)

“기대하지 않는데..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불친절해요 … 모르는 걸 연구자들이 지적을 하면 좀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교수3)

“이게 능력이나 전문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 전문성보다는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느낌을 이용자가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2) 

3.4.2 대통령기록 활용 관련 개선사항 제언

대통령기록 활용에 대한 소감과 대통령기록관 서비스의 개선 방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주된 의견으로는 

대통령기록관의 복잡성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특징으로 인해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자료 이용 가이드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이용 가능한 소장기록물들을 정리해 놓은 목록집이나 브로슈어 등의 안내가 필요하다

는 의견이 있었다(교수2). 그 중, 정보제공자의 최소한의 개입만을 원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자신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기록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서비스를 할 것 이라는 불신과 아키비스트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다(교수3). 또한 기록 카테고리의 세분화, 검색도구 및 검색엔진의 트렌드에 맞는 개선, 그리고 자연

어 검색, #태그를 이용한 상대 참조 방식의 검색방식, 검색 빈도에 추천 검색어 등 웹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개선 요구도 있었다. 다음 답변은 연구자들의 대통령기록 활용 후 느낀 한계와 실망감과 함께 대통령기록

관의 서비스 개선방항에 대한 의견의 예를 보여준다.

“저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자료들 같은 것들이 자료의 종류라던가 내용이라던가 좀 정리되

어있는 브로슈어 같은 정보를 일단 받으면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록관리에 관한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 그냥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번에 이 주제로 연구하고 

다음에 대통령기록관 자료를 쓰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 다른 연구자들도 꾸준히 대통령기록을 가지고 여러 연구를 

하는걸 못 봤거든요. … 자료를 연구에 쓰려고 모으고 그걸 정제를 하잖아요?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연구자 입장에선 그걸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교수2)

“큰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목록화 작업 정도를 확실히 제공을 해준다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입

니다 … 근데 그거는 전공분야가 다른데 내 연구를 이해를 기대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 기록을 관리하는 지식에 

있어서는 뛰어날지 몰라도 … 우선 보존기관으로서는 잘 보존하고 있어요. 근데, 서비스 기관으로서는 빵점이거든요? 

… 우물에서 물이라도 잘 길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면 좋겠는데,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 (교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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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분석 및 시사점

여기에서는 면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의 이용 방법 및 요구사항, 문제점과 학술연구지원서비스 

제공 방향 등 앞의 연구 준비 단계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 세 가지에 대해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한다.

• 연구문제 ① :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다양한 분야와 장소에 걸쳐 산재 되어 있는 대통령 통치기록을 그동안 

이용한 방법은 무엇이며, 이들이 바라는 서비스는 어떤 것인가?

연구자들은 대부분의 연구 관련 정보 탐색을 온라인상에서 진행했으며, 넓은 범위에서 검색 포털을 이용해 

탐색을 시작하고, 그 다음으로 학술 DB, 관련 기관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검색하는 방식으로 탐색 범위를 좁혀 

나갔다. 드물게 도서관, 기록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탐색하고 수집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대통령기록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즉 대통령기록관 내의 기록을 

주로 활용하는 연구자와, 대통령기록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련 기관(노무현사료관, 김대중도서관, 국립외교원 

등), 해외 국가기록관, 정보공개청구 등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는 연구자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대통령기록관 내의 기록을 주로 활용하는 연구자는 기록정보서비스의 경험이 많지 않아 대통령기록관에

서 제공되는 기록물이 관련 연구에 거의 유일한 정보원이라 생각하고 또 다른 정보원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요구하는 기록이 검색 혹은 수집되지 않는 경우, 연구를 포기하거나 연구의 범위를 좁히게 되어, 그런 

제한이 연구 활동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한 연구자는 기록학 전공 

연구자나 대통령기록을 활용하는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해 왔던 연구자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자들 또한 요구하

는 기록을 온전히 얻을 수 없을뿐더러 그 과정이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수고에 대한 기댓값이 요구에 

미치지 못해, 확장된 혹은 새로운 관련 연구의 시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험치로 야기되는 연구자 간 정보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연구자를 위한 대통령기록관의 자체적인 리서치 가이드의 개발과 학술지원서비스의 고도화와 홍보가 필요한 시

점이다. 또한, 타 기록관리기관 등 정보원과 연결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여, 정보 탐색의 시간과 효율을 개선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 연구문제 ② :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통령 통치기록의 특성상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는 

데 있어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가? 

연구자들에 대한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이용자 요구 반영 관련 문제점을 크게 검색

도구 측면, 기록 관리적 측면, 기록 공개 여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검색도구 측면에서는 연구자 대부

분이 대통령기록관 웹 사이트를 통해 기록을 검색하게 되는데 온라인 검색 도구의 뒤떨어지는 기능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개진되었다. 우선 정확한 띄어쓰기를 해야 검색이 된다는 점이다. 연구자가 띄어쓰기를 잘못했을 경우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기록명에 대한 정확한 띄어쓰기를 해야 결과가 제시되는 점이다. 또 주제 관련 키워드

검색의 경우, 키워드가 포함되어있는 기록들이 모두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 기록 내용에 대한 미리보기나 원문제

공, 간략한 기술사항이 빈약하여 일일이 클릭해보아야 하거나, 기록이 실제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그리고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를 자동으로 완성 또는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한 연구자

의 경우, 웹 크롤링을 사용하여 대통령 연설문 기록을 찾았는데, 이런 과정을 대통령기록관에서 쉽게 충족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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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을 것이다.

기록 관리적 측면에서는 먼저 정책기록 카테고리별로 탐색할 경우, 범위가 너무 넓고 방대해 막막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심지어 카테고리 오분류로 인해 엉뚱한 곳에 기록이 분류되어있어 기존 주제 분류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기록의 온라인 열람 관련 오류도 지적되었다. 오탈자, 첨부 자료가 

열리지 않는 경우, 첨부 자료 중복 등록 같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정보제공자의 책임 회피,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복되는 전화 돌림 등의 미숙한 업무처리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록의 주제 분류가 되어있

지 않아 일일이 연구자가 직접 기록을 찾아 주제별로 분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그리고, 사진기록이

나 영상기록의 경우 해당 기록의 맥락을 파악할만한 설명의 부재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연구자들에게 해당 기관의 신뢰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지속적 

이용에 있어 저해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기록의 공개 여부 관련 문제로는 연구자가 공개되지 않은 기록을 열람하고 싶어 하는 경우,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제한적인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이 가능하지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검색도구 내 패싯으로 공개, 비공개 선택란이나, 원문제공서비스 여부와 같은 선택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효성은 없었다. 애초에 비공개 기록의 제한에 대해 아는 일부 연구자들은 탐색 과정에서 접근조차 하지 

않았으며, 공개가 가능한 기록만 최대한 찾았다고 하고, 일부 연구자는 대통령기록관 검색도구에서 제공하는 기록

이 전부라 생각하고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아 수집을 포기하고 연구의 범위를 축소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또 다시 연구지원서비스의 효율적 진행과 열람 프로세스의 재고 및 검색 가이드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위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하였을 때, 현재 대통령기록을 활용하는 연구는 피상적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으며, 기록 열람 과정에서의 많은 제약으로 기록의 내용에 깊이 파고들어 본질적인 연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제도적으로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열람

이 불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통치와 관련된 연구를 위해 기록을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뿐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그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으나 그에 대한 협조가 잘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았다.

연구자들의 요구는 1차적으로 검색도구에서 충족되어야 하며, 학술연구지원서비스는 검색도구를 통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차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서비스여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검색도구의 기능이 부족하

고 기록 관리상의 오류가 있어 연구자들은 대통령기록관 전문성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갖게 되고 연구에 차질을 

겪는 실정이다. 연구자 모두에게 심층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검색도구의 개선을 통해 연구자의 

1차적 요구를 충족시킨다면, 심층적 요구를 가진 연구자들에게 효과적인 연구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 연구문제 ③ :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앞으로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 중인 학술연구지원서비스 이용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보니, 2019년 

3명, 2020년 0명, 2021년 0명이었으며,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이는 사장(死藏)된 서비스라고 들었다. 면담 

결과,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던 연구자는 8명 중 1명이었다.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저조한 이용률과 인식

의 가장 큰 원인을 들자면 홍보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대통령기록관 웹 사이트 하단에 작은 배너로 

연구지원서비스에 관한 안내가 있는데, 시인성이 부족할 뿐더러, 검색포털 상에서 검색이 되지 않았다. 관련 학회

를 통한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자들이 이 서비스를 알 수가 없어 필요해도 이용할 수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 

학술연구지원서비스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그 서비스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이용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적극적인 홍보방안 수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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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검색포털의 검색 기능 제공 등 통해 이용자의 유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웹사이트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다소 모호하고, 기존에 이용해왔던 정보공개청구와 차이를 구분할 

수 없어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 소요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학술연구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가 기록을 가공하거나 편집하는 경우 객관성 오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최소한의 개입을 원하며, 원사료(Raw Data)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반영

하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제공자가 연구주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관련 기관 및 사이트 등의 정보원을 제공해 

준다면 연구에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연구자의 정보탐색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줄 

뿐 아니라 정보전문가로서의 전문성 및 신뢰도 향상을 통해 연구자의 지속적인 이용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추가 정보원 제공 등 서비스 제공은 적극적으로 하되, 정보제공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가 

아니므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연구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일부 연구자들은 정보제공자들의 전문성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다. 그저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친절함과 같은 서비스 자세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 구조 특성상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스페셜리스트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대통령기록관은 

연구지원서비스 시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연구자를 돕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아키비스

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원문을 바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록에 대한 

기술 정보를 가능하면 충분하게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기록 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검색 기능의 제공을 통해 가능하면 많은 원문들을 바로바로 온라인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감한 정보는 부분공개라도 하고, 학술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미공개 자료에 대한 공개 요청

이 가능함을 쉽게 숙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수준 높은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의 내용 요약 기능 등을 활용하여 기록에 대한 더 많은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서비스의 고도화 방안 

과거 연구는 전문분야의 학자들이나 전문직 종사자들만이 수행하는 고도의 지적인 행위였다. 그러나 오늘날 

연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이고 

친숙한 의미로 변모하였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기록정보서비

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였으며, 대통령기록관 또한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추어 연구자들을 위한 학술연구

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학술연구지원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연구자들의 정보요구에 부합하여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세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대통령기록을 연구에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 8명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대통령기록 활용 경험, 정보요구 과정에서의 문제 직면 경험, 학술연구서비스에 

관한 의견, 정보제공자의 전문성에 대한 의견,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대통령기록관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면담 내용을 통해 도출한 연구자의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관 학술연구지원서비스 고도화를 위

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술연구지원서비스 제공에 있어, 연구자 간 정보격차 감소와 연구자 수준별로 구분된 최적화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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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들은 대통령기록관의 활용 경험의 차이에 따라 정보검색의 결과를 얻는 

수준이 많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자들은 원하는 기록을 얻지 못해, 연구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험도 

있었다. 먼저 연구자의 전공, 연구 분야와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한 정보 탐색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서치 가이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영국의 TNA를 들 

수 있는데, TNA의 경우 ‘Help with your research’라는 이름으로 리서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탐색에 들어가

기에 앞서 ‘소장 중인 것(What we have)’과 ‘소장하고 있지 않은 것(What we don’t have)’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장 기관으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연구자에게 친절한 리서치 가이드를 개발하

여 제공하고 안내한다면, 기록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탐색 시간을 단축하

여 연구의 효율을 상승시킬 것이다. 이러한 기반하에 학술연구지원서비스가 연구자 간의 정보격차를 고려하여 

개인별로 지원의 차이를 두고 최적화된 서비스로 제공된다면,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관련 주제 연구의 허브로서 

연구자들에게 인식되어 이용자의 지속적인 유입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검색도구 기능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의 세대가 변하고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민감해

짐으로써,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면, 검색도구만으로도 연구자들의 정보요구를 많이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해시태그를 이용한 상대참조 방식 검색기능과 전거레코드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직접 해당 기록이나 인물에 관해 생성한 #태그를 검색점으로 지정하여 검색을 하게 하고, 이와 관련

된 전거레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김대중’을 ‘DJ’, ‘이명박’을 ‘MB’,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민주화항쟁’ 등으로 참조하여 검색을 처리한다면 하나의 키워드 만으로도 같은 키워드를 가진 기록이 검색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음으로, 자연어 처리 기반의 검색기능 도입이다. 실제로 국가기록원 이용자의 검색로그 빅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자연어로 질의를 하는 빈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백지연, 오효정, 2020). 예로 ‘노무현 2005년 5월에 

탄자니아 부통령에게 받은 선물’, ‘박정희 대통령의 가족사진’ 등과 같은 방식을 자연어 처리라 하는데, 대통령기

록관의 온라인 검색도구는 자연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시기별로 이용자 검색 빈도수를 로그 

분석하여 검색어 추천 서비스 및 인기 검색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검색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연구자에게 

기록을 검색하도록 한다면 주된 문제점이었던 검색도구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거레코드를 구축하고, 시소러스를 활용하여 검색하도록 한다면, 유사 검색어로 입력한 결과를 모두 같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에게는 여러 검색어를 입력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검색기능의 개선으로, 연구자들에 대한 학술연구지원서비스가 연구자 모두에게 필요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용자들이 제시한 기록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맥락정보의 제공이 부실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록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술을 해야 할 것이다. 기록의 기술 수준을 철별과 건별에 대해서도 진행하도록 

하여, 많은 정보로 이용자들이 쉽게 기록에 대해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가능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내용 요약 기능과 수기 기록에 대한 OCR을 활용한 텍스트 검색 기능의 제공 등을 통해 연구자

가 기록에 대해 충분히 쉽게 검색하고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Burke(2020)가 언급한 바와 같이3) 오래된 필사본 기록도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한 고도화된 OCR 기능을 활용하

여, 텍스트 정보로 원문 검색과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볼만 하다.

넷째, 학술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대통령기록관에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명확하

고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연구자들이 서비스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되, 서비스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자 정보검색 행태를 분석하여 서비스에 반영하고, 연구지원서비스를 통해 연구가 성공적으로 

 3) 기록을 자동 분류 하는데 큰 장애물은 수기 기록이다. 하지만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빅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한 사람의 글자

체를 학습시킨다면 수기로 기록된 글 또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된 수기 공문서에 대한 건별 또는 철별 자동 인식 및 내용 

요약을 통한 기술 등이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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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여 다양한 인용 자료로 공지해 서비스의 장점 및 효율성을 부각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지원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서비스여야 할 것이다. 연구자들의 

요구사항을 인터뷰하여 기록 제공이 깊이 있게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기록이 타 기록관리기관에 있는 경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 등 다각적인 도움이 제공되어야 함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록 열람에 있어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지역별 기록 열람 시설의 설치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청구와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상 열람을 통해 정보요구를 해결할 수도 있지

만, 대부분의 연구자는 민감한 기록들을 열람하고 활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방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수고를 통해 열람한 기록에 원하는 정보가 담겨있다면 다행

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간적, 비용적 소모를 야기하고 연구 활동의 저해 요소로 작용 될 우려가 있다. 

연구자들 또한 이러한 불편사항과 정보 획득의 실패에 따른 손해를 인지하고 있어 기록관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

이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연구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모험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앞에 제시한 것처럼 온라인으로 원문을 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지만, 

도서관의 책바다 서비스(국가 상호대차 서비스)4)와 같이 각 지역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혹은 도서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본 기록물을 제공받고 외부 반출이 불가할 경우 관내에서 열람 후 반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주제전문 아키비스트의 양성이다. 기록정보서비스에서 이용자와의 지속적이고 밀접한 상호작용은 매

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기록학 전공이 아닌 이상 기록의 활용에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키비스트의 전문성은 대통령 기록의 맥락 및 

내용에 대한 폭넓고 깊은 이해에서 발휘될 것이다. 하지만 잦은 조직 구조 변경으로 인해 담당자가 자주 바뀜에 

따라 특정 대통령 기록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연구자가 아키비스트를 신뢰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대통령 

기록에 대한 전문성은 단기간에 함양되는 것이 아니며, 오랜 시간 동안 기록의 내용을 파악하고 연구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야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각 대통령 별 기록을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관리하게 하여 주제전문 아키비스트 양성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대통령기록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연구자에게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채팅 서비스의 도입이다.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시간에 전문 아키비스트와 

글로 대화를 할 수 있게 하여 필요한 기록의 존재여부나 기록의 확인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기록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기록의 일부를 보여줄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기록을 스캔하여 바로 제공

할 수 있는 고도화된 채팅 서비스는, 거리의 제약과 기록의 기술 정보 부실에 의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실제 이미 도서관들은 ‘Ask Your Librarian’ 등의 실시간 채팅 서비스를 십 년도 더 전에 도입하

여 다양하게 활용해왔다. 대통령기록관도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많은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러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진행한다면 많은 연구

자들이 질적으로 훌륭한 서비스와 정보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쌓이면 더욱 더 우수한 연구들

이 진행되고 우수한 연구자들이 탄생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의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되어, 다른 

여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도 다양하게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 많은 연구자들에게 큰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을 포함한 기록관리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여, 기록을 필요로 하

는 연구자 및 일반 이용자들이 기록의 존재를 파악하고 기록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록관에 대한 

 4) 책바다 서비스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상호대차 서비스로, 도서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이용자가 원하

는 자료가 거주지역 내 도서관에 없는 경우, 자료를 소장한 타 도서관에 신청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도서관에서 배송 받아 볼 수 

있게 하여 자료 이용을 극대화 하는 정보봉사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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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를 확대하고, 기록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콘텐츠 서비스를 확장하는 등 폭넓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기록관리기관이 연구자에게 뿐 아니라 

사회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될 뿐 더러, 실질적으로 더 크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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